
시애틀시는  2018년부터  시내에서  유통되는  가당  음료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Sweetened Beverage Tax(가당음료세)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과되는 판매세는 아닙니다. 대신 판매자가 

시애틀 내에서 유통하는 가당 음료에 부과된 세금(온스당 1.75센트)을  

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당 음료의 가격 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판매자와 유통업체체가 가당음료료 가격을 

인상해 Sweetened Beverage Tax(가당음료세)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와 유통업체는 더 높은 판매가를 통해 거의 

세금 전부(97%)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Sweetened Beverage  
Tax(가당음료세)
건강한 식문화와 어린이의 건강 및 발달을 지원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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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애틀시는 이 세금을 통과시켰는가?
이 세금은 당이 첨가된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줄여 시애틑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금 수입은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과 조기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이 첨가된 음료는  

2종 당뇨병, 고혈압 및 심장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당 음료는 충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0온스 탄산음료 한 병에는 대략 설탕 15티스푼과  

250칼로리가 함유되어 있으며 영양적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다이어트용 음료, 병에 담긴 물, 100% 주스, 각종 

우유(식물성 포함), 최종 소비자가 혼합해 사용하는 

분말과 농축액, 의료용 음료, 유아 및 아기용 유동식, 

주류.

과세 비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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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근성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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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행정

지역사회 기반 식사 프로그램

양질의 보육 서비스 

가족 지원 프로그램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이 세금을 이용해 보육 시설, 프리스쿨, 학교 및 방과 후 과정에서 
제공되는 과일과 채소량을 증량하는 푸드 뱅크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식품 구입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Fresh Bucks 시행 확대에도 이 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시애틀 내 다양한 지역의 저소득 가정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고, 식료품을 배달하고, 식품 영양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으로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육 제공자를 위한 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품질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금은 발달 지체 아동을 위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weetened Beverage Tax(가당음료세)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일부 세수가 사용됩니다. 이 세금이 경제와 건강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5개년 평가에도 자금이 지원됩니다.

세금 사용처는?
Sweetened Beverage Tax(가당음료세)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 건강, 발달, 취학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Sweetened 
Beverage Tax 
(가당음료세)로  

1천 8백 
3십만 
달러가

건강한 식품 
접근성, 어린이 
건강과 조기 학습, 
조세 행정에 
지원됩니다.


